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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유 경* 

명치시대의 일본은 근대화와 천황제라는 서로 다른 두개의 바퀴 위에서 서양열 

강에 뒤떨어지지 않는 근대국가체제의 형성올 지향했던 시대였다. 명치정부가 내 

세운 슬로건인 “부국강병 순산홍업”에서도 알 수 있듯아 명치시대의 일본은 서양 

의 제도를 배우고 서양의 제도에 의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서양식체제에 의해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일본의 전통을 재편성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명치시대의 

역사란 황국사관에 근거한 천황올 중심으로 한 역사의 구축이었고 이러한 역사의 

식의 구축은 일본미술계에 역사화에 대한 관심올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천황올 중심으로 한 근대국가의 형성올 시도하였던 명치시대의 회화 

속에서 역사가 어떻게 그려졌으며 작품에 그려진 역사는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 

었는가롤 고찰하려 한다. 그것은 그림에 선태되어진 역사주제가 그 시대의 역시관 

을 반영히는 것이라면 명치시대의 역사화를 조λ}하는 것 자체가 당시의 화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의식， 더 나。까 명치라고 하는 시대가 만들어 내려고 했던 시 

대적 역사관을 명백히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서울대학교종교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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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명치기의 역사와 역사화의 성립 

대일본제국헌법에 의해 확립되어진 천황절대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던 1890년대 

의 일본화단은 양화계， 일본화계를 막론하고 역사화률 매우 중요한 장르로 취급하 

였다. 그것은 명치시대가 그때까지 일본화에서 그려졌던 기존의 가부키나 역사문 

학을 주제로 한 역사화가 아닌 명치를 상정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를 담은 역사 

화의 제작이 필요하였다는 것올 의미하였다. 

역사화란 hístory paíntíng의 번역어로 그리이스， 로마의 신화나 성서， 전설의 

한 장연 혹은 역사적 사건을 그리는 r이야기그립」을 의미하며 이는 아차데미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온 장르였다. 역사회는 신들의 영웅적 행위나 싸움， 또는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이나 성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상화된 자국의 역사를 그림 

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당시 역사화의 제작은 화가들에게 최고의 작업으로 인정되 

어 왔다.1) 역사화는 역사상의 사건을 표현하므로 큰 화면과 많은 둥장인물을 필 

요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복잡한 구도를 필요로 하는 역사화는 미술학교에서 인 

체 렛상， 인영법， 원근법 둥 기초과목올 배운 후에 졸업시험으로서 제작하는 것으 

로 유럽의 싸롱에서도 최상위의 위치에 있었다2) 

역사화라는 개념이 일본에 소개된 것은 1880년에 출판된 미술잡지 『가유석진 

(폐遊뻐珍).!I에서였다. 가유석진은 ‘“서화’는 그것의 품위의 차이에 있어 이것올 6 

종으로 나누며 제일 중요한 것은 사화， 종교화， 전진화로 그 중에서 사화는 고상 

함을 지향한디{원문 J.:: ν/品位差쌓二至 1) 7/ 、之?상‘'/7六種「十X 、')J第 --=j 멋 

畵、 宗敎盡、 형輝電、 r f]7 냐1훨二就f잇盡/、휩 rlú =j 듀 r 7，. )"3)라며 6종으로 분류되 

1) L.B.아르베르티， 떻멘빠， 三輪짧公 역， 냐l잇公詢美術出版， 1992년， 63-33쪽. 

2) 19세기의 프랑스에 있어서의 사설학원의 커리률럼은 다음과 같다. 교습은 우선 소묘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소묘는 판화과정(modèles de dessin)→선화(dessin au 
trait)→음영법(dess in ombré)올 배운다. 인물의 소묘 때에는 얼굴 중에서도 눈， 코， 
입의 순서대로 배운다. 이 과정이 끝나면 석고묘사{à la bosse)→음영의 조절(effet) 
→반농담\demi-teinte)→크로키(croquis)올 배운다 소묘과정의 전과정올 끝낸 학생 
은 진급콩클(concours des places)에 합격하면 유화과정으로 진급한다. 유화과정에 
서는 머리의 밑그립(ébauche)올 그리는 것이 있는데， 이과정의 목적은 머리표현(tête 
d ’expression), 반신상채색 밑그립(demi-figure peinte), 에스키스(csquisse peintc) 
가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콩클(concours d ’ émulation)이 었으며 마지막과정 
에 합격한 사람은 로마상콩클에 참여하는 자격이 주워진다. 로마상의 콩클은 역사화 
를 제작하는 것이 과제이대Albeπ Boime, The Amdemy and French Painting 
in the Nineteenth Centuη， 1971, Phaidon, pp.23-41). 

3) 太홉 i'f?N양席珍』 第2딘， 1880년 5월，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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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서양화 중에서 “사화” 즉 역사화가 제일의 품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 

다4) 이 개념은 1876년에 일본 최초의 국립미술학교인 공부미술학교(I없美까「한 

校)의 회화교사로 부임한 이탈리아 화가 A.폰타네지(Antonio Fontanesi)에게 사 

사받은 것이라 사료된다. 그것은 「가유석진(때파}써珍)JJ의 편집올 담당하였던 야나 

기겐키치(WII싸吉)가 폰타네지의 제자였으며， 또한 유화에 의한 명치시대의 역사화 

가의 대부분이 공부미술학교에서 폰타네지에게서 미술올 배운 고세다요시마츠(五 

姓버義松)， 아사이큐演井忠)， 마츠오카토시(암剛l촬)， 야마모토호수이(山木芳않)， 후 

지마사죠(藏雅: :) 동에 의해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서양미술의 도움과 함께 도입되어진 역사회는 1890년경부터 주목받기 

시작한다. 도쿄미술학교의 교장 오카쿠라텐신( I폐참天心)은 『국햄며華)，jJ의 창간 

0889년) 축사에셔 미술을 국가의 “정화{챔華)" “문화의 방햄文化/芳花)"로 정 

의하고 “장래에 발달하여야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역사화 

와 우키오에이다”라고 역사화와 우키오에의 발달을 역설하였다~5) 이렇게 텐신은 

미술작품을 국가롤 상정으로 인식하였으며 일본의 풍속과 역사를 주제로 한 작품 

의 제작을 미술가들의 과제로 삼게 하였다. 

키타자와노리아키u디R憲뻐)는 명치시대에 융성한 박람회의 개최， 박물관의 설 

립 둥과 같은 미술의 제도화를 통하여 “황실을 기축으로 한， 또 하나의 국가의 신 

전(짜l嚴)’엠을 만들었다고 언급하여 명치시대미술의 의미롤 부여하고 있다. 그는 

또 근대국가의 창출과정에서 행한 신사불각보존정책도 “국가:천황”으로 하는 천황 

제의 확립이라는 독특한 도식이 명치시대에 성립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타카 

기히로시(高木博志)도 명치시대에 있어서의 문화재 보호행정이 천황제의 문화적 

통합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1878년의 명치천황의 전국순례률 계기로 전 

통관습의 보존책이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헌법의 발포와 더불어 국가로서의 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문화재 보호행정은 천황제의 문화적 통합으로 의식되어 구체화되었 

다고 한 것이다._8) 이는 명치정부가 미술을 예술작품으로서가 아닌 천황의 역사를 

4) 독일유뼈l서 돌아온 하라다나오지로는 류이치회(훨池승)의 강연회에서， 역사화란 
“고금의 역샤 전쟁， 신학， 고명한 시문 둥에 관한 회화."(原田直:郞， r給빼改良論J ， 
『펴池승報암』 鄭1 감， 1887년 12월 2일， 33쪽)라고 설명한다. 

5) 問씁天t心" rli많華』짧 flJj폼J ， rl죄華』 創}IJ 단， 1889년 10월 28일， 『問촬天心全集，，1] (42 
쪽) 鄭닫에 수록. 

6) 北ìR愚Uíf， w (lNη빼嚴，，1]， 美Wi出版표 1889년， 294쪽， 
7) 위의 책， 293-294쪽. 
8) 땀]木博志 r :ì!.í:f\:A모制σ)文1 1:Jl~J統감」， 『近代天및itlJσ)삼승統감~， 文理때， 1991 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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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물로 인식하였다는 것올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들의 근거는 당시의 역사화에 대한 관심으로부터도 찾아볼 수 있다 

역사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은 대일본제국헌법의 발포와 같은 해에 창간되었 

던 「미술원( 꽃씨rl찌)，c 이었다. 

「미술원』 제 15호에는 명치미술회의 제1회 전시회를 본 오모리이츄(太짜얘 III}의 

「역사화의 필요」리는 글이 게재되었다. 이 글에서 오모리는 “구미의 화가도 역사 

화를 가장 중요시하여 유명한 대작은 그 자체로 이띠 역사적 사적이 됨과 같으니 

· 역사화는 상상과 고증을 필요로 함으로 어려우니라."9)라며 구미의 경우를 들어 

역사화의 중요성올 이야기하였다. 또 같은 책 제16호에는 호우쥬 세이( 차폐，t)의 

「화공제군에게 역사화의 착수를 기대한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글에서는 

“대체로 역사란 후세에 전달하는 것이 주안( 1 빠)이라면 문자에 있어서도 회화에 

있어서도 정확히 표현하여야 될 것이다. 보라 서양의 역사률 불문하고 우리가 오 

늘날 행하는 군서(車뿔) 그 외의 것들에 이르기까지 삽회촬 넣지 않는 것이 드물 

다… 그 중임올 지고 있는 것， 즉 역사화공과 같이 제대로 분여궐기(勳懶起)하 

여 완전한 그림을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 감히 말하건대 그 단청의 혼적을 가지고 

먼 장래에 전달하는 것이 제군의 임무이며 진정한 충신의 길이라라"10)며 오래된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일어난 명치리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역사를 정 

확하게 고증하고 그것을 역사화로 그리는 일이 화가의 중대한 임무이며 회화도(給 

i힘道)라고 언급하고 있다. 

명치의 역사회는 일본황실은 r만세일계(치따_-系)J 라는 대일본제국헌법에 의해 

규정된 명치시대의 역사의식을 그림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는 1890년의 제국대학의 교수 토야마마사카즈(外ILJ jJ←-)1ll에 대한 모리오가이 

(森짧外)의 반론에서도 볼 수 있다)2) 토야마는 제3회 내국관업박람회 직후， r일 

본회화의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명치미솔회의 강연회에서 현재의 일본회화의 

쪽. 타카기히로시는 이토의 r때料地j훨짜에 관한 講」에서의 “유럽의 각 나라， 특히 군 
주국인 나라에서는 구적고지( 18跳l뾰地)의 보존올 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에 州목 
하고 이토의 문화재보호정책방침이 천황제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서 
木博t￡ 『近代天펄制σ)文化있(i~]ii퓨究~， 校용품'ft션， 1997년， 284쪽). 

9) 人앓빠냐J， r歷밍펀σ)，ι‘었J ，II'"*↑r.i1협」 第15담， 1889 jr 12 f]. 
10) 芳꽤캉 r盡上讀μt:歷밍훌σ)홉T창면tr」， 『美쩨r園』 第16 단. 1890年 2디， 27-28쪽. 

11) 外I lJïE .( 1848-1900)은 명치시대의 철학자 · 교육자이다~ 1 &36년에 영국유학.， 1870년 
에 -ξ국에서 철학과 이학을 배우고、 1876년에 귀국하여 동경대 교수가 된다. 1897년 
에는 동대총장을 역임， 다음해 문부성 장관을 역임하였디{끼 1 木人名人-쐐싸~('r:凡孔 
1979年)의 r外山1E J의 항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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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라다나오지로. <기륭관 

과제는 일본화와 서양화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그렬 것 

인가가 문제라고 지적한다J:{) 그리고 토 

야마는 제3회 내국관업박람회에서 3둥을 

차지한 하라다나오지로(댄HII(J:二J'!iD의 

《기룡관음(騎폐附샤n<그럼 1>을 들어 

“오늘날 화가처럼 종교심이 박하고 신불 

을 믿지 않는 자가 신볼을 그리는 것을 

금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종전 무엇보다 적었던 화제(1베짧)로 금 

후로도 행해야 하는 것은 진정으로 인사 

적 화제( 人ψl꺼 /1떼l괜)와 같은 것이라. 

금후 일기전( 機한、)을 하고자 하는 화인 

은 필히 인사적 화제를 선택할 것이니 

라"14)고 “인사적 화제”를 가지고 “사상 

화”로서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야 
음>. 1890년， 호국사 

마는 인사화란 토요토미히데요시(떨|다秀 

吉)가 병상에서 이에야스(家康)에게 아들을 맡기는 장면 같은 인간사의 일후 진 

정한 인사화는 사장화이며 인사적 사상화에 의해서 일본회화는 개량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토야마의 의견에 대해서 하라다의 친구였던 모리오우가이는 회화는 상 

징이며， 역사적 사실의 표현이 꼭 예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론하였다. 그러나 

이 오우가아의 반론에 코야마가 아무런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10년 후 

(1900년 전후). 러일전쟁올 목전에 두고 보우치소요(셔’內펴펠)와 다카야마효규(高 

山樣'n와의 사이에서 역사화란 무엇인가률 중심으로 한 r역사화논쟁」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15) 

12) 森F껑外는 外山正_.에게 r外LlJ正 ·民σ)삐論창왔TJ(lrLιGhJ핑紙』 觀뮤， 1890年 5 
Jl), r外山正 표σ〕때論창再삼Lτ諸家σ)!렀짧짧及τJ ， 1r Lι “A草紙』 觀뭔， 1890 
年 6月) }ι論하였다. 外나j의 演짧온 『東京朝 H新~엽』어l 전문이 게재되어 논란올 일으 
키게 되었다. 

13) 外lLJ正 • r Fi 本給빼σr未未」， 『데l治종쩨칩報암.~ 觀띠， 1890年 6FJ ， 27똑. 

14) 위의 논문. 61쪽 
15) 역사화논쟁에 관하여는 中村義←→의 rrr美術꺼냐lσ)B￥f\:: 쓰 l퍼家J(lr結 H;木ili:f\::美깨펴@史.1， 

*품興ti 1982年)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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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무라기이치(111村줬 “)는 토야마와 오우가이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이 논의가 

역사화는 역사이어야 하는가， 회화이어야 하는7써l 대환 논쟁이었다고 지적한다_Hì) 

즉 일본의 국가주의가 농후하게 드러났던 명처초기의 역사회는 회화로서가 아니고 

역사가 우선되었던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야마나사토시요( Ll J첼俊夫)는 “역셔률 주 

제로 한 회화는 근대적인 국가가 편성되어 갈 때 나타나는” 것으혹 “명치의 화가 

들은 독자적이고 개성적이라는 개인적 역사관윷 훨치기보다는 국가첨반얘 걸쳐 받 

아들여진 역사관에 빠져있던 사람이 많았다”고 지척한 다옴 명치의 역사관은 “천 

황에 집약되어진 통일적인 국가체제를 둘러싼 의식"17)에 깊이 빠져있고 역사회는 

그와 같은 역사의식에 근거하여 제작되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그렇다면 명치가 만들어낸 만세일계의 역사관여란 파연 무엇율 멸하는 것일까. 또 

한 이 명치시대의 역사관은 에도시대의 그 것과 어떻게 따른 것일까. 이 캠에 대하 

여 『신황정통기(빼皇正統댐)J와 『전현고실(前鷹故突}.!J융 통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rr신황정통기(뼈皇正統記).JJ과 『전현고설(前賢故笑).JJ의 

역사관 

명치의 국가관은 천황일신올 중심으로 하는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이다. 

1889년의 대일본제국헌법 제1조는 천황을 r신성하며 침범」할 수 없는 r정치통치 

의 대권자」로 명기하여 천황은 일본의 정치적， 정신적 절대자로 군립하게 되었다. 

헌법발포 다음해인 1890년의 교육칙어의 발포로 일본은 국가이념이 이데올로기화 

되는 동시에 통치기구와 법체계 및 학교제도 동의 사회제도를 한충 천황제국가건 

설에 부합된 형태로 정비되었다. 

이렇게 천황제롤 기축으로 국가형성올 위한 작업은 명치유신직후부터 시작되었 

다. 명치정부는 1868년에는 신기관{찌l紙官)올 부활시키고 천황의 친재(親꿨)18)를 

위하여 r5개의 서문(五*所η촬文)19) J올 신들 앞에 맹세시켰다. 명치천황은 1869 

16) 中村義- -, 『 日本近代美챔]論￥있J. 求행호. 1981 年.49쪽. 
17) 山첫俊夫 r據b、tL1:.歷~띠II 明治σ) 강:-IJ‘σ)r歷앗삐」σ){，i 힘」， 『拖h‘tL 1:.明治 .ì!.í:f\: Eì本좋 

術‘:h 7.> fζ說 k 챔l;잉』， r拖h‘ilt:.歷밍J. 展失行委員승. 1993年. 12쪽. 
18) 천황이 직접 결재하는 것올 의미한다. 
19) 五簡종/細뿔文는 1868년 3월 14일 명치천황은 귀족과 신판들을 모아놓고 유신의 
기본방침을 천지의 신들에게 맹세하였다. 그 5개의 서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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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천황으로서는 처음으로 황대신궁(필서111낀)의 땅인 이세신궁(f)t쳤해!젠)에 

참배. 1870년 1월에 r대교선포( 太救낀:-új) J 의 명올 발하고 1882년 2월에는 야수쿠 

니신새펙I폐l따 u내에 무구(과只) . 회화의 진열장인 유취관을 개설하였다. 이와 같 

은 일련의 행사에 통해 천황은 아마테라오미카미()뭔샤Ijl)의 자손으로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일본의 신으로 군림하였다고 하는 신화의 세계를 살아있는 역사로 

만들었던 것이다. 

서양의 제도를 배워 근대국가성립을 지향하였던 명치 신정부에게 있어서， 역사 

편찬은 중요한 작업의 하나였다. 역사의 편찬은 일본인에게 공통의 역사인식이나 

체험을 가진 일본국민으로서 자각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명치정부가 근대국 

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로 한 것은 황국사관이었다. 그것은 천황 

이 역사의 시작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존재한 만세얼계를 유지해온 r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現人빼)J 이었다는 것이다. 명치정부는 이 천황을 중심으로 한 

역사관으로 정치 경제 교육 둥의 분야롤 재편성하였으며 그것올 구미의 압박으로 

부터 일본을 근대국가로서 독립시키는 원동력으로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역사관은 에도말기에서부터 주창 된 남조정통론설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때까지의 일본에는 남조의 존재롤 의식하지 않은 채 북조의 전통을 서술한 것이 

많았다. 당시 저술되었던 『대일본국제왕략기(大터木|꾀*王略紀)ol에는 남조계보는 

거의 수록되지 않았다. 남조정통설은 아라이하쿠시키(新井 l재ï)나 라이산요(箱山 

陽) 동을 비롯한 학자 국학자에 의해 높게 평가되어， 명치유신의 사장적 기반이 

되었다. 남조정통셜은 왕정복고의 이념을 제공하고 명치시대에 들어 “만셰일계”의 

1. 폭 넓게 인재를 둥용하고 의회를 열어 논의률 하고 중요한 일은 모두 공정한 의 
견에 의하여 결정한다(파 7승議?興ν乃機公퍼二決Ä"-ν) 

2. 신분의 상하롤 막론하고 마음올 하나로 히여 적극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u .. 下心
? →二 ν않二짧納?行7"-ν) 

3. 문관무관은 말활 것도 없고 일반국민도 각각자신의 직책올 다하고 각자가 뭇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대다武 . 
jìJf!:t차二至/l.-:ìζ各其쇼~7')흉꺼T人心?ν 주f환'7'-+T 7 ν / νr휩?몇n. 

4. 지금까지의 악습을 버리고 무슨 일이든 보편적인 도리에 근거하여 행한다<18末/ 
I뼈웹?破 I} 天:tt!! J 公動二한:7 "-~) 

5 지식을 세계의 勳진국에서 배워 천황용 lþ심으로 아륨다운 나라， 전통올 중시하는 
커다란 나라로 발전시키지{智織?世界;求/太二잎훤?振起Ä"-ν)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전례가 없는 대변혁올 하는데 앞서 나는 천지의 신들과 신명에 
게 맹세하고 중대한 결의를 바땅으로 이 기본방침올 정하여 국민생활올 안정시키는 
대의를 확립하려 한다. 여러분은 이 취지는 이해하고 마음올 합쳐 노력하기를 바란 
다{我떠未曾힘 /갖、草?싸→fν f νllX射?以f架二 tν νXt따빼미l二첼h 太二Wíl펴쏘7'Æ 
I Tjt(f'짜全/퍼二 11:ν r 7，쨌亦Ilt뷰趣二흙휴協心양iJ JJ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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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사관에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천황가의 국가와 남조의 정통성， 이상 

적인 천황제에 대하여 서술한 기타바다케치카후새 -lt퍼당μ 1293-1354)퍼)의 「신 

황정통기(-NI필 IE統삶)J0339년)에 관한 많은 주석서가 나오는 한편 중등학교 교과 

서용으호 널리 읽혀지게 되었다2]) 

그렇다면 『신황정통기J0339年)는 어떠한 서적이었율까"'신황정통기』는 신대 

(해Ifl::)에서부터 고토바인천황(後鳥씨院)까지의 시기률 다루었으며 카마쿠라막부라 

고 하는 무사정치를 끝내고 천황친정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고다이고천황(後醒빼人: 

皇 1288-1339)22)의 신하인 치카후사가 그의 군주인 고다이고천황에 역점을 두고 

저술한 책이다11'신황정통기』는 “대일본제국은 신국이다. 하늘의 조상이 처음으로 

일본을 만들고 아마테라오미카미가 오랫동안 통치하였다. 이런 일은 일본어1만 있 

는 일이다. 다른 조정에서는 이런 일올 볼 수 없다. 천조(}dfD는 처음으로 일본을 

만들고 마테라오미차미가 오랫동안 통치하였다. 이러한 것은 일본국 뿐이다. 다른 

조정에는 이런 일이 없다. 그러므로 신국이라 할 수 있다{원문: 大H 木者빼퍼也。 

天얘/、 ;;I j- 基'7 t7 휴、 H 때-;-if1統키끄給7 。 我타V~ 此1휩7 1 ) 。 異朝二/、其갖 

E 는十ν 。 此故二뼈떠 r Ät!1)"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다. 즉 일본은 국토창생 

의 신으로 이어지는 일신(R뻐) 즉 아마테라오미차미의 자손이며 또한 신의(빼意) 

의 구현자{앓母용者)인 천황이 하나의 혈통인 것에서 신국의 본질을 파악하려 하였 

다. 이 『신황정통기』의 집필의 목적은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집안으로 

이어오고”에서 알 수 있듯이 천황의 세속을 기록하고 “신대(빼fU로부터 정확한 

도리에 의해 전달”되어진 신국의 모습을 규명코자 하였다. 

그것에 의해 남조의 천황이 정통한 천황임을 명확히 하고 귀족이나 무사는 모 

두 각각의 역할에서 천황을 보좌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만이 

제대로 된 정치적 질서를 획득활 수 있고 있어야만 하는 모습이 실현된다고 생각 

해왔다. 그리고 치가후사는 천황은 “군주도 신하도 빛나는 영광에 기득찬 혈통을 

20) 남북조의 고다이고천황시대의 무사귀족으로 1315년에 부친의 죽음으로 사임. 카마쿠 
라막부멸망후， 고다이고천황의 친정이 시작되자 다시 출사. 그 후 아시카가의 반란으 
로 유폐된 고다이고천황을 구출하여 요시노에 남조를 건설. 고다이고천황사맴1339) 
후 남조재건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 추쿠바산의 오다성 에서 『빼낸I[統:;\11을 집필 .. 

21) 컨住iL r解，값J. Ii' ~fþ모iE統:~è.n， 1~'ìftì티파. 1965l. 25쪽. 
22) 카마쿠라말기 · 남북조시대의 천횡간付1318-n써) 고우다천횡{後宇多X잎)의 둘째 

황자로 즉위 후 친정의 부활을 위해 겐코üc弘)의 난올 일으켜， 오키로 유배당하였으 
나 쿠스노기마사시게， 아시카가다카우지， 닛타요시사다 둥의 도옵으로 구출~ 133:3년 
에 차마쿠라막부를 용괴시키고， 다음해에 신정을 실현. 아시카가의 반란으로 요시노 
로 도피하여 남조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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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원문; 끼.:c: I;i .:c:헤 IIU]σ)光I~L 7η7)"있는 것을 자각하고 이플 삽종의 신기( -:꽤 

σ샤111페)로 구현하고 있다고 한다. 즉 “삼종의 신의 보물올 받아 ... 태신이 손수 

황족으로 야사카니의 곡옥 · 쿠사나기의 검을 더하여 삼종(원문혜 /씨l펴 7 +T ‘7 

77ν< 7.. ••• 太빠써l子 7 .:c: T給、 l균族二+T ‘ ì'''''r tltT ... )\싸짧/뻐玉·天짧힘/써 

77 η"-T -:fdí: r )"이라 하였다. 삼종의 신기는 각각이 정 직 • 자비 · 지혜의 상징이 
며 신기를 받은 자는 황족가운데 진정으로 이 세 가지의 군주의 덕올 지는 사람 

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시 형성되려 했던 신도설올 수용한 이 신기의 설명은 남 

조의 정통설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치카후사는 “원래 천황의 국토에 태어나 충의를 다하고 생명올 바치는 

것이 진정한 신하이다. 이것을 스스로의 명예로 생각하고 보상올 바라지 말지어다 

(원문: 凡王土二/、77ν f밑、 71 갖 ;..，.-命 7 7..‘ ì'}ν 、人|끼/펴十 I} 。 必Z 그 ν ?身/高

名 f 才.:c: 7식휴二777~‘)"라며 천황의 나라에 태어난 일본인은 천황에 충성올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G'신황정통기』전권을 관통하는 정신은 띄망있는 천황이 신 

기로 상정되어진 인정을 펼치고 무사는 그 아래에서 충성을 다하고 백성은 각각 

이 맞은 바 소임을 다하라 그런 것만이 신국에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의미 

가 있다는 것이다.앙) 

이 키타바타게치카후사의 『신황정통기』로 인해 신이라고도 국왕이라고도 할 수 

없는 천황이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현재까지 존속해온 r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 

는 명치의 통치이념이 되었던 것이다. 명치의 원로원에서는 1878년에 『황위계숭편 

(皇位般承編).JI을 작성하여 고다이고천황은 가짜 신기를 코우곤텐노(光敵天뿔)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는 견해를 발표하여 이것으로 오키(댄파)에 유배되었던 고다이고 

천황은 황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되었던 것이다. 

이 명치의 역사의식은 미술에 있어서도 깊숙이 관련되게 된다. 이는 명치기의 

역사화의 선두 주자인 키쿠치요우사이(쩌池容종 1788-1878)24)의 『전현고실(前賢 

故꽃).!J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1868년(明治元年) 전10권으로 출판되어 명치천황 

에게 헌상되었던 책이다Ií전현고실』은 그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상고시대부 

터 남북조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충신과 열부{ ?'!!해) 둥 신화나 전설， 또는 역사상의 

무장 둥 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역사상의 인물 571인을 선태하여 간략한 전기와 

23) Ií뼈모正統;며의 해석은 뭔住JI에 의한 líli 木個展文밤太系 빼!rjE統;랴휩￡힘(f;ì皮범ø， 
1965年)에 의거하였다. 

24) 來j池찌폈(1788-1878)는 에도후기역사화가 메이지천황에게 rli 木 I!!!J잉」라는 칭호를 수 
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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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물에 관련된 삽화로 만들어진 역대충신의 열전이었다. 키쿠치요우사이는 이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었다. 

전현고실지편은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한 저작이다. 아아 신의 나라는 음과 

양의 신으로 나뉘어진 이래 천황의 계통은 일정하고 영원히 변함이 없다. 정치 

상의 가르침이 융성하고 풍속미가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다. 그 이유는 말할것도 

없이 신과 같은 천황과 뛰어난 황후가 빛나는 형상올 물려받음으로 내외를 잘 

통치하기 때문이니래원문 iîí댐값’차ι偏、 싸， ;)11 펴강 1 íl if'F ，긴、 Ij~lJtx 、 JJi: tll l ↓1'1 、 ,Ii lJ‘I'IJ 

以米、 l샅統 ·‘>1..::、 )iJ! 1↑、%、 kf;웠〔之{{얀 II)J 、 Hil싸;~~~!/ )~、 lí)j tJ、:~il:띤 hlEJ 、 싫d 1 1'111' ;Il~r) 

펴、 :::E!f，짜f멧、、 |λj써1Í'j짝之F9í'f~ li!.).‘죄) 

이 서문에서 키쿠치는 신국인 일본은 음양의 신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황 

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단일 계통이며 신과 같은 천황이 다스리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는 안정되고 풍속습관이 아름답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천황올 돕는 

“충신효자， 의부열녀 및 문과 예에 뛰어난 사람들”에 대하여 논하고 싶다는 말로 

맺고있다. 

이 서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전현고실』은 r만세일계」의 역사관에 근거 

하여 편찬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본래 일본의 신은 황실의 조상으로 받들어 지 

고 있는 아마테라오미카미를 중심으로 한 신들로 여러 자연현상에 이런 신들이 

은총과 섭리를 준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일본인의 신앙 때문에 일본에서는 각 종 

자연에 신령이 숨쉬고 있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에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믿어져 왔다. 그리고 아마테라오미가미로부터 받았다고 전해지는 벼이삭으로 농사 

를 짓는 행위도 삼라만상 모든 것에 신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리하여 와캐和歌)로 대표되어지는 일본의 시는 주로 돌이나 자연에 대한 노래를 

옮었다. 이러한 자연숭배로부터 아마테라오미카미의 자손인 천황은 자연을 초월한 

신으로 군림하였다. 그것은 905년에 다이고천황(醒뼈天필)의 명에 의하여 편찬되 

어진 와카집 『고금화가집(古今져l歌集)~의 서문에 잘 드러나고 있다. 거기에 있는 

“야마토노래”는 “꽃 사이에서 지저귀는 휘파람새， 맑은 강물에 사는 사슴의 목소 

리를 들어 보라. 자연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그 어떤 것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 하 

겠는가〈원문: 花ι~ç~ < 贊、 水!:-t ù'빠σ)F창 I쉽j 너Lf 、 生혼 èL生!t~ tσ) 、 L 、~JllfJ ‘

歌장￡후용‘t) ，t~)"라고 되어있다. 자연의 아픔다움을 노래하는 일은 신들의 은혜 

25) 京都人캉iiSH탬앙];석節버歐의 갑↑、t文!후의 『터펌tl\l(j，~ . Llllb을 참고 



을 찬미하는 것이며 나아가 신의 자손인 r살아있는 신」인 천황을 숭배하는 것이 

다. 그런 관점에서 기쿠치는 F전현고실」의 서문에서 천황통치와 “풍속이 아름다움 

(風낌ι웹美)"과 관계지어 이야기 한 것이다. 일본의 자연이 일본주의를 고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사례는 청일전쟁 중에 출판되었던 시가쥬코Cl1;줬!!i:돼)의 r일 

본풍경론(H 木風景論)~(1894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가는 그 책에서 국민 모 

두가 산야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퍼) 일본의 자연숭배와 천황과 

의 관계를 생각송}여 볼 때 『전현고실』과 『일본풍경론』은 동얼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올 것이다. 

다음으로 『전현고실』에서 키쿠치가 열거한 인물블얘 대하여 고찰하여 보자.571 

명의 인물은 상고시대부터 남북조에 이르기까지의 인물로 한정지어져 있다. 이에 

는 야마토타케르노미코토(f~ 木파尊)의 동 

쪽지방정벌의 그렴， 신들의 그렴， 미나모 

토타메토모가 활을 쏘는 그림27) 둥이 삽 

화로 들어 있다c"전현고실』은 미와마사 

타네(:輪正없u의 지적처럼 “천황을 중심 

으로 뛰어난 사적이 있는 인물들을 열거 

하는 것으로 역사를 서술한 서적”이었 

다.잃) 키쿠치는 영웅의 한 사람으로 야마 

토타케르노미코토를 뽑는다. 긴머리를 어 

깨까지 늘어뜨린 여장을 한 16세의 모습 

으로 그려진 《야마토타케르노미코토)<그 

림 2>는 일본올 하나로 통일한 무사이 

다. 명치시대에 서양의 개인숭배에 근거 

한 역사관올 장려하는 경향에 힘입어 야 

마토타케르노미코토와 같은 천황제 하에 

서 충성을 다하는 무사를 선정한 것이다. 

야마토타케르노미코토 외에도 쿠스노기마사시게(補木ïEIIX:)나 스가하라미치자네(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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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í'/~-' ‘ U 

μ/*/ L/> ” 
~ ι ~-::::.:~:::.-.... . -~，-~.<，- .::=---:~효jJ 

〈그림 2> 키쿠치요우사이， <야마 

토타케르노미코토}， 18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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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志협重행， W Fl本風흙論~， ll&했(抗 1905年， 233쭉. 

27) 헤이안후기의 무사 타메토모는 활의 명수로 13살에 큐슈률 진압. 호겐(保元)의 난의 
실패로 이즈섬으로 유배. 카노시게미치에게 공격당해 자살. 이후 류큐에 건너가 왕이 
되었다는 r싫朝{E값μ 이 발생. 

28) 三輪正댐L rUJJ治빠f\::t: i? tt6 泳‘￡없;σ)퍼‘味(二) J , W人文댄論딴』 第20~ 2002年，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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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G활흉)와 같은 역사상의 인물도 들어있다 이들 모두 충신이며 불운 속에 죽어간 

사람들이다. 

또한 「전현고실』에는 의로운 용시{義勇) 외에도 마쪼시다첸니(松 샤행尼)나 엔야 

다카사다{밟삼高택)의 처， 가요(탱따)와 같은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 이 여성들은 

정절， 정숙의 미덕을 겸비하고 그 위에 용사를 돕는 여성들이었다. 이것은 에도부 

터 이어진 여성관으로 명치의 여성들에게도 남성올 뒷바라지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한 교훈적이 젓이었다. 이와 같은 충성은 천황올 탄생시칸 신의 자 

비심에 대혜 민중의 대답인 것이다. 

『전현고실』이나 천황의 계통올 밝힌 『신황정통기』는 천황의 정통성올 추구한 

명치기의 역사관과 부합하는 것으로 명치의 역사관은 히라타아츠타네(팎H購U 

둥이 국학자를 비롯한 모토오리노리나가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관은 고찰한 바와 같이 1889년의 헌법에서 명시함으로서 확고부 

통해 졌다. 그렇다면 명치헌법발포와 같은 해에 개교한 도쿄미술학교에는 이와 같 

은 역사관이 어떻게 반영된 것일까. 이를 역사교육과 역사화률 통하여 고찰하여 

보도록하자. 

m. 도쿄미술학교에 있어서의 역사화교육 

도쿄미술학교는 1889년， 일본울 대표하는 “화가 조각， 건축 및 도안의 거장”의 

배출과 초둥학교의 도화{때i뼈) 즉 미술교사를 양성29)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30) 

이 학교의 커리큐럼은 사생， 인체해부， 기하학， 투시법 원근법 둥 미술에 관한 과 

목 외에도 일본의 역사가 중시되었다}]) 역사과목은 역사화를 제작하기 위한 것으 

로 이 학교의 교장인 오카쿠라텐신(뼈會天心)은 국체사상t떠#맨、想)의 발달과 더 

불어 역사화를 점점 더 진흥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ø 도교미술학교는 명 

29) 1872년에 초·중학교학제가 실시됨과 동시에 도화교육이 실시되었지만 전문적이 도 
화교육을 받은 사람이 에도막부의 개성소(開成바)출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화교인의 
수는 압도적으로 부족했다고 한다. 이에 명치정부는 민간의 미술학원이나 코부미술학 
교 출신을 도화교사로 임용해야 하는 실정이었대金 f .)~， f lì 本近f~美꺼I敎츄σ)~Jf究 
明治R￥f\::.J， 中央公論美Wil:f:l版， 1맛갯9年， 8-9쪽). 

30) 東京효術太뺨白年있刊行委員승fj'싸Jk펴f.Îk빵['-4年~ *처〈美꺼:i'7’校짧í~ 第1 황， 혼’ 갑 
~~、， 1982年， 112쪽. 

31) 위의 책， 112-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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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대에 적합한 역사화제작올 기대하였던 것이다. 

1895년에 이 학교에 강연올 위해 초청 받은 헌법 초안자인 카네코켄타로(金了 

웬太l'!f5)는 “각국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미술은 시대의 진보와 더불어 발달하였 

다. 일본의 역사를 생각할 때 19세기 즉 명치28년의 현 시대에 적당한 미술을 일 

본국민이 만들어 내야 한다”않)며 역사화의 제작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역사화를 그려야 할 것인가. 텐신은 “일본의 역사화라고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는 무샤 비탄에 빠진 여성올 그린 두루마리 그립， 전기 그림 둥 

이 있지만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명치시대에 그려야만 하는 역사화 

는 ‘우리 선민들 중 충성을 황실에 다하고 신명올 국가에 바친’ 영웅， 지샤 의인 

의 공적을 소재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논하였다.없) 

이러한 댄신의 생각은 역사과목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 역사롤 담당한 것은 

명치를 대표하는 역사학자 쿠로카와마유리(뿔川흉賴 1889-1899년까지 담당)로 그 

내용은 티구치모토지로(빠j願J샘1:))의 『역사강의필기』잃)나 가와사키치토라{川뻐千 

虎)의 강의기록힘)에서 볼 수 있다. 

『역사강의필기』의 의하면 쿠로가와의 강의는 천지개벽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자니 

기 · 이자나미의 미코토에 의한 일본국 건설과 스사노오노미코토의 결혼이야기로 

이어진다-.37) 이 과정에서 하늘의 바위골에서 삐쭈기나무에 장식되었던 것은 키타 

바타케치카후L사가 『신황정토론』에서 천황의 심볼로 삼았던 3종의 신기였다고 한 

다.잃) 3종의 신기의 중요성에 대히여 논한 다음 야마토타케오노미코토가 서국(지 

32) I댐깜天心 r~냄華』짧1'IJ/끓J ， 前抱휩~問옵天心全핏』 第3황(44-45쪽)에 수록. 

33) 金子뿔太郞 r美術ε時世εσ)開係」， 『짧캘뼈騎 쫓웠권， 1895깎: 6rl , 52쪽. 
34) 問용天心， r~l죄활~J짧刊/끓J ， 전게서~間캅天心全集내 第3흉(45FO에 수록. 텐신의 역 

사관은 1904년경에 씌여진 『일본의 자각』에서 명확이 나타나고 있다. 거기서 텐신은 
“ 1868년의 천황의 선언인 r5개의 선언」올 기본으로 하고 그 실천적인 논리로 r敎育
刺語」를 가지고 었다. 메이지천황{미키도)은 신대로부터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 메이 
지의 국민은 미카도의 자손이며， 미카도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교육하지 않으면 안된 
다."(問깜天心 r FI 木c') 1:"1 첼/l) J ， ~問캅天心全흉띠 第1 卷(235-237쪽)에 수록)라고 피력 
하고있다. 

35) 쿠로카와마유리의 역사강의 내용이 필록되어 있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D r 太 H 木美쩨I歷있筆記r'J、島光貞의 筆듭뇨크，(2)~歷및講짧筆[:H뇨 冊: 田 '-1짧次郞 
(3월 23 Fi -6월 8H), 加藏直種筆記(10월 15 H-ll rl 12 f l)(땅짜폐ilìrλ떻1폐홉節바歐). 

36) 川ili염千虎講述， r歷있畵σ)~듭IL ， Ii"%l첼維짧4 第2당， 싸치~*↑|‘Í'TtQ交友승， 1894샤 3rl 5 
6건. 같은 것이 『앓3플總짧 第3담0894年 6rl. 3.-4쪽). 

37) 1889年 3R 23H 의 강의이다. 
38) 1889年 4rl 27 Fl의 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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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큐슈)까지 무력으로 통합하였던 일올 칭송한다.페) 여기에서 천황올 중심으로 

하는 일본국의 기원 및 영웅에 의해 만들어진 과정이 강조되었음올 알 수 있다. 

또한 유락크천횡에뼈￡뛰)이 가츠라산기늙에서 천황이 자신과 똑 같은 용모의 사 

람과 만나 누구냐고 물으니 「현인신이다」라고 대답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하여 쿠로가와는 “신은 항상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허나 

현인신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말하는 것이다"401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쿠로가와는 

사람이면서 신이며 신이며 사람인 천황 그것은 더 나아가 명치천황의 신격화와 

연결되는 「일본서기』에 근거한 역사를 가르쳤던 것이다. 

이런 쿠로가와의 생각은 1890년에 출판한 『일본미술 • 공예λ돼[)에서도 볼 수 

있다. 188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쿠키류이치를 위원장으로 쿄토 오사카 시개 와 

차야마 2부 3현의 신사사찰을 조사한 후에 저술된 것이다. 거기에서 쿠로가와는 

“미술이라는 것은 먼 태고(신대)에서 발생하여 킨메천황(救明￡핀)조에 이르러 불 

법이 들어온 이래 진보를 더하여진 것”이라며 미술의 발생율 신대에서 찾는다. 그 

리고 미술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태고때 발생한 r진헌미술(進歡 

美術)J로 선과 관련되어 었다. 

아마테라오미카미가 천상의 바위골에 숨어 있을 때 8백만의 신들이 바위굴의 

앞의 삐쭈기나무에 걸었던 거울， 구슬， 직물로 이것이 일본에서는 처음의 미술품 

이었다라고 한다. 두 번째는 r호사미술{好펑 웬'I:Ï) J 로 자기의 가지고 노는 물건으 

로 그 아름다움올 자랑하는 것으로 발생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헤이안시대 중 

기의 차잔인(花LlJ院)은 풍류를 즐기는 사람으로 뛰어난 집기를 가지고 있었던 예 

라고 말하고 있다. 

쿠로가와는 『일본서기』를 바탕에 두면서도 다른 나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은 미술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역사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쿠로가와의 

역사관은 텐신의 역사관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천황 

을 중심으로 일본국가가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으며 미술의 발생도 그 역사 안에 

39) 1889年 6n 8 f1의 강의이다. 
40) 1889年 lO JJ 15H의 강의이다. 
41) Ir몇PII貞뼈全핏』 양엽卷， 매治43작'-， [뀔혐 [IJ行公， 4-6쪽. 미술의 기원올 신대와 관련하 

여 생각하는 쿠로카와의 생각은 1878年의 Ir J ’죄-志fl.o(위의 책， 386-387쪽)에서도 볼 
수 있다. 거기에서 쿠로카와는 공예률 織L lîJ~ ~꾀_L， 木 I~ 1Îì:J~ 角 L으로 분류한 
다. 예를 들어 직공의 견은 다나바다히메노미코토에서 그 기원올 찾는다. 그 후 추아 
이천횡9년에 신라로부터 견을 헌상받는 것을 계기로 일본은 처음으로 한국의 견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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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창출된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 역사관은 도쿄미술학교학생들의 졸업작품이나 

교원들의 작품에도 나타나고 있다. 제I회 회화과 

수석졸업작품은 오카모토키츠모토( I.'(，j 木勝元)의 《난 

코우결별도뼈公ik'lJ’ 1 ]1μ1)로42) 남조쪽의 충신， 난코 

우， 쿠스노기마사시게가 사루라이역에서 아들 마사 

유키와 헤어지는 장면올 그린 것이다. 난코우는 

1889년에 스미토모집안( l ìJ_z家)의 의뢰로 타카무라 

묘윈高村光雲)에 의해 《난코우동상때公해像》이 제 

작되기도 하였다，43) 쿠스노기코가 이처럼 미술의 

소재로 선택되는 것은 남조정통론을 주장하는 명치 

의 역사관 때문이었다. 제2회 졸업작품으로는 『헤 

이케이야기』에서 주제를 선택한 요코야마타이칸(橫 

IJJ大觀j의 《쿠마노어전꽃구경도(熊野徒[J前花見l회))， 

니시사토노리(西쩨짧)의 《오니가시마결별도(俊寬없 

界f낌j決딩IJ때))나， 미죠구치테이지로(灌口챔二郞)의 

〈그림 3> 유키마사아키. {칸코좌표도함公강뿔떠]) 등이 있다.μ) 이것은 

《진코우황후선발도)， 1889 도쿄미술학교 교원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1889 

년， 도쿄예술대학자료관 년에서 1893년까지 일본화과 교수로 있었던 유키 

마사아키(結城正明)는 1889년에 《진코우황후선발도 

(해I功뿔u즙洗髮떠))<그림 3> , 1891년에 <진무천횡{빼페天필)) 둥을 제작하였다. 

《신코우황후선발도X의 주제는 진코황후가 신라정벌에 앞서 큐슈의 단노우라에서 

바닷물에 머리를 담궈， 신라정벌에 대한 신의 뭇올 점쳐보는 이야기로 신라정벌 

이 신의에 적합한 것이라면 황후의 머리차락이 두 갈래로 나뉘어 질 것이라고 했 

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 

《진무천황&은 『일본서기』에 의하면 제1대 천황으로 명치천황의 직속 조상이 되 

는 천황이다. 그리고 1897년의 도쿄미술학교의 교수가 되어 1898년 텐신과 함께 

사직했다가 1908년에 다시 교수로 복귀한 고보리토모네(小빼納音)는 1890년에 

42) 柔原훗藍修(熾암康彦， 펀田千觀子共著)， 『東짜美쩨j뻗校σ)歷’'t~， H 本文敎出版 1973年，
63-64쪽. 

43) If'東京ζ術太추펀年있 東京美쩨f휴校짧』 第1卷， 전게서， 177-178쪽. 

44) 11'*京美꺼:]"7':校σ)歷있~， 전게서， 6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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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무라징L군및칸코도(IHH셈폐h’펀;公띠)}， 1898년에 《은사의 어의》를 제작하였다. 

《티무라징L군 및 칸코도》는 학문의 신이 된 스가하라미치자네와 에조(따써)45)정벌 

의 정이 대장군 사카노우에타무라마로(따上버村I杯김)처럼 문무겸비의 영웅을 그린 

것이다. {은사의 어의%는 큐슈타자이부{k"(;I{f)에 유1:18당한 스가하라미치자네(휩; 

原道흉)가 천황한테 하사 받은 어의롤 앞에 두고 그 용혜훌 생각하며 시를 옮는 

충신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46) 또한 1889년의 r국회{ag •. 훨).0창간의 기념으로 행해 
진 r일본역사상인물의 회화 혹은 조각 현상모집J에서 도쿄미술학교의 교원， 타케 

우치히사차즈(竹內久一)와 야마다키사이(山떠없홉)는 각작 제l대의 천황 r진무천 

황」과 남조쪽올 대표하는 친왕 r모리나가친왕숭마」로 당선되었다. 이후 타케우치 

는 제3회 내국관업박람회에 《진무천황생을 출품하여 묘기2둥상을 수상하고 야마 

다키도 목조 《모리나가친왕숭마상(護良親王乘띤像)} 2점올 제작하였다 .. 47) 이처럼 

도쿄미술학교에서는 교장， 텐신이 명치미술의 과제로 삼았떤 얼본의 신화나 역사 

속의 영웅을 소재로 한 역사화가 많이 제작되었다. 

명치시대의 교육방침에 대하여 1893년에 문부대신옳 거쳐 총리대신이 된 사이 

온지킨모치(西園훈公별)는 이렇게 회고하였다. “1879년에 메이지천황의 『교육성지 

(敎풍뿔답).0가 나왔다. 그것을 계기로 교육은 확실히 개명주의척 방향으로 나아갔 

다. 자유민권운동이 최고조에 달한 r명치14년의 정변」올 거쳐 개명주의방침이 정 

정되었지만 국체주의적교육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1890년의 r교육칙어」의 발포는 

천황제교육의 제도화를 다지는 결괴률 낳았다"뼈) 이렇듯 명치교육은 1890년의 

『교육칙어』 발포를 계기로 황국신민양성의 성격올 강하게 띄게 되고 자연적으로 

역사와 체육교육이 교육의 중심에 오게 된다.49) 

이러한 시대적 상뺑l서 국립미술학교로 설립된 도쿄미술학교는 명치정부에 의 

한 근대국가형성에 있어서 새롭게 재편성된 역사롤 시각적으로 표명하는 역사화제 

작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45) 훗카이도의 옛날 이름. 
46) 위의 책， 42쪽 및 44쪽. 

47) r東京효:術太항白年잉 來京美術향校篇』 第1卷， 전게서， 153쭉. 
48) r西園￥公望1i.n 第2卷， 럼波뿜r.깐， 1991 if, 185-189쪽. 
49) 사이온지는 각종학교졸업식찬사에서 외국어와 체육교육에 힘쓸 것올 강조하였다{W 티 

木.! {.j 싫週報， 1895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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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내국관업박람회(內 l꾀歡業博짧公)와 역사화 

명치시대의 역사회는 1878년에서 1903년간 농상무성주최로 5회에 거쳐 개최되 

었던 내국관업박랍회에서 최고조의 성황을 보여주었다. 내국관업박람회는 문부성 

미술전람회가 개최될 때까지 관주최 성격을 강하게 띄었던 전람회였다. 역사를 중 

시하는 사회적분위기에 부합하듯 내국관업박람회에는 많은 역사화가 출품되었다. 

1877년에 개최된 제1회 내국관업박 

람회의 미술분야의 최고상인 명예용 

문상은 「전현고실』의 작가 키쿠치요 

사이의 《야마토타케르노미코토}<그 

림 4>에게 돌아갔다. 양회부분에서 

는 명치중기부터 재평가 받기 시작 

한 무사의 상정인 갑옷을 그련 타카 

하시유이치의 《갑주도》와 무사에게 
〈그림 4> 키쿠치요사이， {야마토타케 

르노미코토》 
충실올 다 바친 정절한 여인 사요공 

주를 소제로 한 야마다나리아키( L1J出成章)의 《사요공주막부도(住쩌姬幕太때)}와 

야마모토호우스이의 《코토노나이시의 월영도(句페셔待셔泳I치)}가 출품되었다. 특히 

《코토노나이시의 월영도》의 코토노나이시內待는 남조의 충의의 무사인 닛타요시사 

다{新버義貞)의 처로 용모가 아름답고 마음씨가 착하며 요시사다의 전사후 비구니 

가 되어 쿄토의 사가노에서 죽은 사람이다. 이 작품에서는 그녀가 궁중에 있올 때 

발을 넘어 달올 쳐다보고 있는 『셋소시(힐草子).JJ의 고사를 흉내내어 그린 것으로 

교양이 념치고 마음씨 착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야마다나리아커의 r사요 

공주J이야기는 『만엽집』에 있는 이야기로 임나의 요청으로 천황으로부터 임나를 

구원하라는 칙령올 받아 신라로 출정나가는 형제에게 산 위에서 손수건을 혼들며 

이별올 슬퍼하는 사요공주의 모습올 그린 것이다. 이 작품률은 모두 충신을 따르 

는 양처를 소재로 한 것으로1 서구회를 지향하면서도 충신에 현부라는 가부장적 

가치관를 강조하는 명치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1881년에 개최되어진 제2회 내국관업박람회에서는 인토마타테(印藏흉婚)의 《원 

력의 난(元層σ)핍1))은 카마쿠라막부의 창립자 미나모코요리토모와 헤이케의 싸용 

에서 시골무사 요사나카를 요리토모의 충신 요시쓰네가 쳐부수는 것올 그린 것으 

로 충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여주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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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역사화의 최고 성황을 보였던 것은 1890년에 개최된 제3회 내국관업박 

람회이었다. 일본회부분에는 코보리토모토( IJ 、J~f패q 감)의 《오사카후지역도( 시싸쩍‘Z 

앉|’><])) , 타케우치히사가즈( 떼시久 .)는 《진무천황상》에게 묘기2동상이 돌아가고 

유키마사아키(*샤JXlF씨)의 ‘진쿠황후선발도》가 묘기3둥상을 받았다. 그 외에 매화 

를 사랑한 스가하라미치자네의 일화를 바탕으로 고세다호류-( il:á'Hll ';깨iJ)의 《매화 

를 옮는 칸코). 사쿠마분고의 《와케노기요마로의 주신교도(씨l찌쉐셜싹씨l救띠l> 둥 

이 출품되었다. 와케노기요마로는 우사신궁의 신탁을 받고 도우쿄(i댈옮)의 거짓을 

밝히어， 오스미의 나라로 유배당한 인물이다. 기요마로가 받은 정기의 신탁은 제 

위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통으로 이어져야 하며 신하률 군주로 세우는 일은 있 

을 수 없는 일이고 무도한 신하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작품은 우사신으 

로부터 신탁을 받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양회부분에서는 60점이 출품되었는데 츠카하라리츠코(域!혐lt T-)의 《세쇼나이곤 

淸少納간짧째刺때])01 2둥상， 하라다나오지로의 《기마관읍(騎能觀암)}이 3둥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혼다킨키치로의 《하고로모천녀도( ;ÞlJ~ιk 씨))， 고세다호류의 

《타카누마헤이쿠로도( 驚ì{써ι九郞l~j))， 소야마사치히코( 샘111+'펴)의 《무자시코(파컴 

試制)). 가메이시이치(뚫셔 한 .)의 《미인탄금도( 美人댔琴때)) 둥에게 포상이 수여 

되었다. 특히 제3회 내국관업박람회에는 하라다나오지로나 야마모토호수이처럼 유 

럽유학을 통하여 역사회를 배우고 돌아온 작가들의 출품은 역사화의 성황에 기여 

하였다. 

이처럼 수%찍은 일본화， 양화할 것 없이 천황에 충성하는 무사나 신화 속의 

천황， 혹은 일본의 신회를 그련 작품이 많았다. 제3회 내국관업박랍회의 심사위원 

장을 맡은 텐신은 r심사보고」에서 “이번에 출품된 것 중어l 역사적 사실올 그린 

것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작품들은 아직 사랍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충 

군애국의 정열을 불러일으키기에 아직 부족하다. 꼭 새롭게 방법올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50)라며 사랍들에게 감동을 주고 r충신애국(많쩌愛떠) J의 정신올 고양시킬 

역사화가 적었던 것을 한탄하고 역사화제작에 힘써줄 것율 당부하였다. 

이와 같이 명치시대에 있어서 미술은 작가의 자아의 표출보다는 국가의식， 민족 

의식올 고양시키는 역할이 더 중요시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1898년의 명치미술회 

의 「설립주의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미술은 “그 시대의 사상에 부합하고 그 

사회의 지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명치의 미술은 “천하의 문명올 돕고 

50) 뻐깜天心 r第프InJ IÀJ 1표|폐j業博월승審IH~i~J ， ~lífi]합 A{J、全朱』 第드황(87-88쪽)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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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영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은혜에 보답"51)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미술의 목적을 국가를 돕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에 두었 

다. 미술애 대한 이런 견해는 결국， 천황을 중심을 한 선들의 시대， 황실에 충성을 

다하는 영웅-을 소대로 하여 “충신애국”의 정신을 드러내는 역사화제작이 장려되었 

던 젓이다. 따라서 역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명치전기， 와 

케노기요마로， 쿠스노키마사시게， 스가하라미치자네 둥과 같은 상 · 중고시대의 충 

신들올 소재로 한 역사화가 작품의 소재로 자주 둥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 

화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듯 천황에게 충성을 다 받쳐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을 도 

상화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위에 이와 같은 고대일본의 영웅은 인생의 숭리자나 강한 인간만이 아니라， 

야마토카케르노미코토나， 아리하라나라히라<<j 댄菜、19와 같이 “사물에 대한 애상 

함”올 이는 사람으로 도덕심과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에도의 무가정 

권의 봉건제를 부정하고 천황을 정신적 축으로 하여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여 새 

로운 국가체제를 확립했던 명치정부의 남조정통의 존황론의 역사관에 의해 선택되 

어진 영웅들이다. 이와 같은 명치의 역사화는 충신의 정신을 계숭하고 당문화와 

비교하여 우수했던 점올 탐구하고 신쿠황후(新功펀텀)의 신라원정， 원의 침습， 히 

데요시의 조선원정 동 일본에게 있어 의의가 있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v. 러일전쟁과 역사화의 변화 

청일 • 러일전쟁의 숭리로 타이완과 조선율 완전히 식민지화하고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권리률 쟁탈한 일본은 전후경영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확립되고 제국 

주의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서구열강과의 전쟁에 

서 숭리를 걷은 러일전쟁에서의 숭리는 일본인들에게 민족감정과 국가의식의 고양 

과 더불어 복고주의를 불러일으켰다. 사회적으로는 극단적 서구노선에 반대하고 

일본전통문화를 칭송하고 일본의 전통사&벼l 기초한 사회개혁론이 강하게 대두하 

였다. 그리고 미술계에서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보다 창조신화와 관련된 신들을 

주제로 한 복고적 작품들이 눈에 뛰게 증가하는 현상올 보였다. 그것은 1잃0년 

후반부터 극단적인 서구화정책의 반동으로 인한 국수주의의 태동과 수출품으로서 

51) r 明治美까씁設교낸/운뿔」， 『明治줬r.r.승짧낌‘』 第1 담， 1889 tF 5 fl,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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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효과를 노린 정부의 부축임이 한몫 한 것으로 추정된다. 

F일본』의 기자， 타카야마효규{하11I택'1".)는 “우리나라의 문학미술에 있어서 가장 

황폐하게 내버려진 것이 역사의 장이다. 유유한 3천 년의 세월， 우리의 조상들이 

태어나 죽고 그 피를 떨구고1 그 유업을 남긴 이 국로 아 이 역사를 우리는 항상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52)라며 일본의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소설과 역사 

화제작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정서에 힘입온 『요미우리신문』은 1899년 정 

월초하루의 사고에 r현상동양역사화모집」 광고를 냈다. 그 취지는 “현재 회화계에 

있어서 완전한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것은 .,. 동양역사에 관한 화제를 모집하고 

이것을 가지고 회화계의 결점을 보충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운동을 조장함과 더불 

어 역사애 관한 서적을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되)고 하였다. 그 응모결과에 대하여 

『요미우리신문』은 “본사에서 모집한 동양역사화제는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미술원 

회원인 가후 칸잔， 토모네， 히로사와， 타이칸， 윤소 둥의 손으로 제작될 것이다 … 

제7회 회화공진회에 진열되었다”5쇠고 전했다. 오카쿠라텐신과 하시모토가호의 심 

사로 이루어진 이 모집에는 407개의 제목이 웅모되었다. 그리고 제1둥상에는 토야 

마마사카즈의 r타케하야스사노미코토가 이름융 붙인 나리를 몰라서 어머니의 나라 

인 네노카타수국에 가서 우는 모습(建速素住之男ITb-fJ폐f，給^-.Q 펴장知6 흔t' Lτ 

/敵tη[털根之堅洲펴t:.罷 A ι ε 欲~i L ~ 、렛혼 給」、i}\) ， 저12둥상에는 쪼보우치소요의 

귀신의덕 사이교법사(핑해lσ)德-[퍼行法때j)의 이세대신궁참배도」였다. 그 당선제목 

은 전도쿄미술학교교원인 텐신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일본미술원의 회원에 의해 

작품화되었다.55) 뽑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신화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사토우미치자네(住廳道흉)는 l잃0년대 중반에서 1890년대의 역사뺑l 나타난 

가장 큰 변회를 “화한(和漢)의 이미지의 세계”에서 “서양 • 일본이라는 세계관에 

근거한 것”으로 변화하였다고 지적한다. 즉 1880년대는 r황국사관」올 바탕으로 

“와케노기요마로나 스가하라미치자네 쿠스노기o~사시게” 둥과 같은 천황에 충성 

올 다한 역대의 충신들을 즐겨 그린 데 반해， 1890년대에는 『고사기』， 『일본서기』 

에 근거한 “일본신화나 태평기(율령국개의 주제”가 그려지꾀 “친행親王)의 신정 

52) 高山標牛， r歷셋l뼈題遍J ， r::t陽iJ ， 1898年 2Jl 
53) r戀賞東洋歷밍盡題황集」， 『원流新聞.1， 1899年 lJJ lH. 
54) r歷't盡題σ)陳列」， riE순新|휩.!， 1899年 ll J1 2H. 
55) 北핀憲해編 r歷't. 給ul]j年表」， 『拖h‘tL t~歷빙.!)， 전게서，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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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의한 국가건설"fji)을 표현한 것이 많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토우의 지적은 당시의 작품들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일본화에서 

보면 역사화융성을 지탱해온 고보리토모네(小채il햄칸)， 코바야가와요시후루(小早川 

好rl，‘)， 야수다{짜H웹彦) 둥이 있다. 고보리토모네의 <어산의 기도(徵댄σ)析)}， 

《봄날의 아스카의 누차타노오키미(飛鳥σ)츄σ)願ll:J王))， {야마토의 하미코여왕)， 

코바야가와요시후루{小早川好펴)의 《쇼토쿠타이시햄욕l뺑、太子給때)}(13作)， 야수다 

유키히코(安ll:l級쫓)의 《사기누마에이쿠로우노즈(塊 삭T행降짧)}’ 키쿠치케게츠(행 

池찢셔)의 《오쿠니누시노미코토 국토봉헌(大!펴主命펴上쭈敵n， 이와타마사미(캠버 

正(3)의 《진무천황휴코진발(빼파天필H l~lJ뼈進m}과 같은 작품이다. 이 작풍들에 

서 알 수 있듯이 히미코， 쇼토쿠태자 사기누마에이쿠로우노즈1 토치의 야머니， 누 

카타노오키미， 오쿠니누시노미코토， 진무천황 둥 「고사기』， 「일본서기J ， r만엽집』 

둥에 동장하는 신화 속의 인물들이 선택되었다. 일본서기률 말할 때， 『고사기』는 

더욱 중요해 진다.57) 

『고사기』는 상 • 중 · 하 3권으로 되어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上卷: 신대(빼代) 

中卷 : 진무천황{빼武天皇)에서 오진천횡-(ll)빼天뿔)까지 

f卷 : 닌톡쿠천황{f 뺑、天皇)에서 수이코천횡{推古天휠)까지로 되어있다. 

상권은 신화의 시대， 중권을 전설의 시대， 하권은 역사의 시대로 구별되어 있다. 

『고사기』의 편자가 오진천황과 닌토쿠천황에 경계선을 그은 것은 편찬당시에도 닌 

토쿠천황 경부터 역사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닌토쿠천황를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모토오리노리나7}(木屆파長) 이후이다. 노리나가 이전은 『고사기』보다 

『일본서기』가 유서있는 역사책으후 취급하였다. 이것올 노리나가는 히에다노아래 

(輝뻐뱀U에 의해 구술되어진 『고사기』에는 중국풍으후 기술된 F일본서기』에는 

잃어버린 고대일본인의 진실된 언어와 마음을 전하는 고유한 가치가 있옴율 주장 

하였다. 그리고 노리나가는 신화의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대일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유교나 불교에 영향을 받지 않은 일본고전에 그려진 일본인의 소 

56) lì" Fl 本美術σ)끓캉~..JJ , 전게서， 121쪽. 
57) Iì"고사기』의 서문에 의하면 탠무천황(天武天펌)의 시대에 히에다노아래(釋田阿빠라는 

사람이 있어 천황의 명으로 오래 전의 문헌올 해독하고 그 결과률 겐메이천황(元明 
￡되)시대에 오오노야스마로( 太'!，(hl선)가 정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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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리나 

가의 주장은 「고사기전J의 r이니시에노후띠도노수베테 

UI‘， Î펴!! ~~:짧j폐)J 서두에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히고 있 

다. “일본서기는 원래 중국(;셋)을 흉내내는 것에 주력하 

여 문장표현을 궁리하는 것을 하지 않아 중국문체로 씌 

여져있지만 고서기는 중국과 관계없이 일본의 오래된 언 

어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주력하였다. 원래， 마 

음과 사건과 말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 중략 ... 이 

고서기는 전부 제 마음대로 자기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올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 전 

하는 마음이나 하는 것이나 언어도 잘 맞고 옛날 그대 

로이다”갱)라고 고대일본인의 마음을 표현한 「고사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양화에 대하여 살펴보자. 신화를 소재로 역사 

화를 제작한 대표적인 화가로 아오키시게루{좁木緊)가 

〈그림 5> 아오키시 있다. 아오키는 《황천히라언펙}(903)， {야마토타케르노 

게르， (와다쓰미노이 미코토}(906) ， {와다쪼미이로코의 궁}(907) ， {오나쿠 

로코노궁}， 1907년， 치노미코토(大六후처l命)}0905) 등이 었다. {황천히라언 

이시바시미술관 덕》은 현세와 황천국의 경계선에 있다는 언덕으로 『고 

사기』에 의하면 불의 신을 낳은 후유중으로 죽은 이자나 

미를 데려오려고 황천국까지 내려간 이자나기는 결코 자신의 모습을 보아선 안된 

다는 이자나미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황천히라언덕에서 이별을 해야 했디는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다. 또한 《야마토타케르노미코토》는 『일본서기』에 의하면 16 

살에 큐슈의 쿠마노(熊麗)를 비롯한 일본각지를 평정한 12대 케이코천횡{景行天 

및)의 황자로 이 그립에서는 자주 그림에서 그려졌던 쿠마원정의 장면이 아니라， 

늠름한 용사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와다쓰미이로코의 궁}<그림 5>의 소재 

도 역시 r고서기』의 야마노사치히코(l1J후彦)와 우미노사치히고u끼-팎당)없)의 이야 

58) 원문은 아래와 같다 r彼iLli t 'i “漢t:似& ξ 닭 tlτ 、 fσ)文草흉~pil6 장、 此tL li
漢t: 1)'7;‘ li?' 1"、 t:.t:"L 냐: l"-σ)짧룹쪼失 li Kt.l창:t t 샌 1) 0 H J: '( JI: t 事￡ 즙 tli 、 h 
강·꺼WF"-6 tσ)t: lτ 、 ... (~略) ... 此σ)記，1.、 L 、융용 h‘￡영 h‘ L ‘'7혼:lJu"-1"τ 、 l 、 l二

l "- J: 1) 늠 ufi"-t:. 6 i 좋 t:~ê 용 iL t:.ill.f、 '(ν)意 L 事 t~ n，시HfUτ皆 I: --::>í\:σ) 좋 ; 
￡강.' 1) 0 J (r 古~êljl~ ，̂N싫융J ， ú"8Jff펌fiJ ， 칸波판I얀， 200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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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따온 것뾰 도쿄부권업박람회에 

서 3둥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중앙에는 낚시바늘을 잃어버리고 바다로 

찾으러 나간 야마노사치히.:il가 나뭇가지 

사이에 앉아있고 나무아래에는 물동이를 

든 두 여언이 서었는 장연으로 구성되어 

〈그림 6> 아오키 시게르 《오나무 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나무 밑의 왼쪽 

치노미코토> ， 1905년， ”이시바시미 여인은 바다의 신의 딸 토미타마공주(잃 

술관11 1패I~i)이며 왼쪽은 시녀로 바다속의 장면 

이 환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00) 그리고 《오나쿠치노미코토( 太처후知命)} <그림 

6>은 이 작품은 아오키가 설명한 것처럼 정면에 가슴올 드러내놓고 있는 우무기 

공주와 왼쪽에 키사가이공주， 화연 중앙에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것은 오호나무치 

이다. 도쿄미술학교 서양학과 출신으로 r고사가』를 연구한 아오키는 일본의 고대 

신화를 상정주의화까 모로나 샤반드의 기법올 사용하여 숭고하며 신비하게 묘사 

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아오키는 《텐표시대)<1904)7} 있다. 특정한 이야기를 그 

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율령제도가 확립된 텐표시대를 음악을 즐기는 여인들의 

모습으로 우아하게 표현하고 있다. 

양화에 의한 역사화는 이시이린쿄(김井林響)의 《코노하나노사쿠노야공주(木華開 

耶姬))(1906)가 있다. 이것은 천황의 선조신인 r니니기노미코토(냉파흥命)J가 산 

을 지배하는 r오야마즈미노(大!뼈見빼)의 신」의 딸， 코노하나노사쿠노야공주61)에 

59) 니니키노미고토와 코노하나노사쿠공주의 아들， 야마노사치히코( Ll.l幸彦)는 형，우미노사 
치히코(山幸彦)에게 도구률 교환하여 일을 나갈 것올 제안한다. 그러나 야마노사치히 
코는 형의 도구 낚시바늘올 분실하여 자신의 검으로 1000개의 낚시바늘율 만들어 
돌려주었으나 형이 만족하지 않자 바다로 찾으러 나갔다가 바다의 신의 딸파 결혼하 
여 살던 중 고향이 그리워 거북이를 타고 톨아간다. 

60) 오호나므치가 형제 신들에게 속아 달구어진 들올 집다가 불에 타 죽는다. 이 이야기 
를 들은 오호나므치의 탄원으로 카미므스비노신은 키사기이공주에게 朝개껍질융 갈 
아 가루를 모아왜l 하고 우므기공주는 그 가루률 젖처럼 녹여 죽온 오호나므치 몸 
에 발라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이야기이다 

61) 지상의 나라의 통치권을 물려받은 아마테라오미키미의 손자 니니키노미고토는 구슬 
과 거울， 검 둥 3종신기를 받아 강립하는 도중 해안에서 우연히 오야마즈미의 딸 코 
노하나노사쿠공주를 만나 구혼율 하였다. 그러자 오야마즈미신은 장녀도 같이 데려가 
라고 했지만， 니키노미고토는 장녀룰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오야마즈미신 
은 장녀와 결혼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겠지만 코노하나노사쿠공주와 결혼하여 그 
자손은 죽올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이ψ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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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반하는 장면이다. 마에다세손(씨IIJ 파웬)의 《오쿠메노머코토(太久米命)} 

(1907)는 후지산올 지키는 신으로 진무천황의 동방원정융 따라간 무용 중의 한 

신， 오쿠메노미코토를 그린 그림이다. 

러일전쟁후 일본의 미술계는 일본의 신화촬 소재로 한 작품 이외에도 일환의 

전셜이나 불교롤 소재로 한 작품들도 제작되었다 여기에는 야마모토호수이의(나l 

木芳휩)의 《우라시마도(따j샤j때)}0893-95) ， fijJII-l쑤 f의 《모...2.타로{挑太郞)) 퉁이 

있다. 이들 작품은 서양의 아카데미적 방법으로 일본인에게 친숙한 우라시마타로 

모모타로 킨타로 둥과 같은 옛날이야기룰 소째로 한 작품이다. 또한 일본의 전설 

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헤이안시대의 이야기， 「타케토리이야기(꺼따物해)JJ를 주제 

로 한 만타니쿠니시로(鋼삼[펴四郞)의 《카구야공주{fJ‘ 〈안한따0)0909)나， 시라타니이 

쿠노스케(n행幾之助)의 《선녀의 옷{쐐衣))이 었다. 선녀의 옷전셜은 혼킨키치로 

에 의해 1890년에 제작된 적이 있는 주제이다 11고사거』， 「일본서기』， 『고어습유 

(古짧암遺).D， R'풍토기』 둥에 기록된 신화에는 국토의 탄생， 신들의 계보 황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건설되었던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어있다. 이 신화 속에서는 

자연올 신격화한 신， 영웅신， 천황의 선조가 되어지는 신들 실로 많은 신들이 둥 

장한다. 

또 하나의 경향은 텐신이 설립한 r일본미술원」의 불교나 인도의 선인들의 이야 

기롤 소재로 그린 작품이다. 서구의 침략에서 동양올 지키기 위하여 아시아적 가치 

관의 회복과 부흥을 주창했던 텐신은 불교를 비롯히여 동양의 종교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하였다. 사토류죠(奇藏隆三)의 회고에 의하면 텐신은 전통을 폰중하 

라. 전통속에서 개성올 발휘하라. 어디까지나 일본적으로 그려리.(2)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r일본미술원」출신의 히시다윤소(쫓버春草)의 《현수보살(魔휩홉顧)}(1907)처 

럼 불교에 관한 작품이 많다. 

1910년 전후 r일본미술원」에서 불교나 동양의 역사에 관한 작품이 제작되는 한 

편 양화계에서는 일본의 신화 속의 인물이나 충신들의 그림들과 더불어 쿠로다세 

이키를 중심으로 한 전 백마회 회원들의 풍경화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 양화가의 

지도자적 입장L에 서있는 쿠로다는 일본적 정신올 표현된 작품의 필요성올 주장하 

며 『고금화가집』에 근거한 풍경회률 제작하였다.떠) 

62) 옮藏隆극 r E:f本美째避:t~， 中잇;公論出版， 1974년， 73쭉. 
63) 최유경， r쿠로다셰이키의 풍경화와 일본의 정신」， 『종교문화연구집』 제7호， 서올대화 

교 종교문제연구소， 2001년을 참조 참고 『가유석진』， 『꽃술원』， 『명치미술회보고』는 
모두 아오키시게루감수의 유마니서뺑@후 (:혐띔)의 재판본을 싼용하였다. 또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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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회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될까. 서양미술의 도입과 더불어 유입된 

역사회는 고찰한 바와 같이 1889년에 대일본제국헌법의 발포를 계기로 r만세일 

계」의 천황제국가 형성을 지향하는 명치정부의 이념에 입각하여 남조측의 영웅과 

사건， 그리고 창조신화와 관련된 신들올 소재로 많이 제작되었다. 그 후 역사화는 

역사상의 인물보다， 「고사기』， r일본서기』 둥에 나오는 신들의 이ψl나 『겐지이야 

기』나 『타케토리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 

히， 천황과 직결되는 신들의 이야기가 씌어져 있는 「고사기』에서 소재를 따옹 작 

품들이 많았다. 또한 노리나가의 주장처럼 얼본인이 마음이 표현된 『고사기』이후 

고대일본인 마음을 표현한 와캐和歌)는 905년 『고금화가집』의 편찬에 이른다. 

『고금화가집』이야말로 10세기의 국풍문화를 대표하는 서적으로 천황의 힘을 만천 

하에 알리는 최초의 칙선와차집이었다. 쿠로다를 비롯한 도쿄미술학교 서양학과의 

교수들의 풍경화는 일본역사를 재현하지 않고 일본인들의 정서를 지탱해옹 『고금 

화가집』의 세계를 재현하였다. 그것은 러일전쟁의 숭리 이후 세계 속의 일본올 의 

식하게 되면서 문화적， 정치적 기축인 천황제를 보편화하려는 노력의 한 일환이었 

다고 사료된다. 즉， 『고사기』， 『일본서기』 둥의 신화의 세계률 역사의 세계로 유입 

하는 국민통합에서， 『고금화가집』을 통한 정신적통합의 세계로 나아갔던 것일 것 

이다. 그리고 미술을 순수예술작품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식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명치시대에서 역사화는 역사를 그림으로 보여주어 국민을 교육하는 홍 

보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마무리 

1868년의 왕정복고선포와 더불어 시작된 명치시대는 서구의 기술과학과 제도의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서양회률 통하여 근대국가체제률 갖추었다. 그 후 일본은 

청일， 러일 전쟁이라는 두 번의 전쟁의 숭리를 발판으로 아시아에서 유일한 자본 

주의국7까 되었다. 그런데 명치정부의 지배사상의 중핵은 횡국사판에 근거한 천 

황제 국가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구화의 일환으로 서양화가 유입되면서 아카데미의 최고의 위치에 있 

서기』의 내용은 쿠라노켄시(鍵總퍼)휩t U'Fl本까1뱃文광{本系 i뉴事~ê짧꾀J(한f波뿔J;깐， 
1958년)올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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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사화의 개념이 소개되었고 일본에서의 역사효}는 u]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것은 멍치시대가 기타바다케치카후사의 j 신황정통기 

(에l낚 11:빠"니}，;처럼 남조정통론에 근거하여 「반세일계」의 천황의 역사가 새돕게 재 

편되었던 시기였고 따라서 문자의 역사를 국민들에게 시각의 역사로서 보여주는 

역사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천황을 주축으보 한 국가형태플 선언한 헌 

법이 1889년이 발포되고 「교육칙어』가 다음해에 발포되어 살아있는 선으로의 천 

황의 존재가 확고부동하게 되자 일본의 역사화의 붐은 가장 최고조에 이른다. 역 

사화의 절정기를 보였던 것은 1890년에 개최된 제3회 내국관업박람회였다. 여기에 

는 천황에게 충성을 바친 고대일본의 영웅이나 일본의 위상을 떨친 사건을 주제 

로 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고 이러한 역사화는 러일전쟁올 거치며 또 하나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바로 『고사기』를 중심으로 한 일본신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 

의 둥장이다. 즉， 일본의 역사화논 구체적 역사를 다룬 역사화에서 스사노노미코 

토와 같이 국가창업에 관련된 신들을 소재로 한 역사화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 

다. 한편 일본의 미술계에는 신화를 주제로 한 역사화와 더불어 많은 풍경화가 전 

시회에 출품된다. 특히 쿠로다를 중심으로 한 전 백마회 작가들의 풍경화는 소재 

나 작품제목에서 F고금화가집』과 밀접한 관련성올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 

역사화의 변화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명치의 국가이념이 국가이데올로기의 차원을 

넘어 일본국민의 정신적구조 안에서 정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